
1. 개   요

주   제 8차 회의

일   시
2025. 12. 10.(수)

19:30~20:00
장   소 온라인

참석자 노민호, 이정민, 윤태진

회의 주요내용

(요약)

- 12월 행사 미션 관련 논의

- 네트워크 위원들 간 근황 공유

2. 협의/결정사항

항목 결정사항 담당자 일정

이정민 분과원님이 제안한 것이 채택이 

되어 12월 네트워크 교류회에서 발표 

예정

3. 요청사항(도 담당부서 등)

 ◌ 

 ◌

2025 경남청년네트워크 모임 회의록



4. 주요 발언 내용

발언자 발언내용

노민호

저도 9월 행사 이후에는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소통하며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9월 이후 행사가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11월 포럼 미션은 있었지만 

평일이라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번 12월 20일에 하는 네트워크 행사는 경남 남해에서 진행이 

되고 중간에 창원, 진주 등 집결해서 운행을 합니다. 활동이 9월달

에 마무리되어 25년 네트워크가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네트워크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번 

모임지기 역할을 맡으면서 그동안 제가 속했던 분과에서 부조리하

게 흘러갔던 일들을 겪어오며 활동하면서 상처가 많았고 이번엔 제

가 맡아서 투명성 있는 모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정민 분과

원님이 원활하게 잘 진행하였다고 이야기 해주셔서 저 또한 뿌듯하

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활동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모임지기님이 운영을 잘 

해주셔서 무난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이 좋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미션들이 내려오는 것 같아서 기관에 사정은 있었지만 

몇 가지 미션들은 아쉽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것이 채택이 

되어서 남해에 방문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모임지기님이 

회의날짜나 투표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진

퇴근하고 일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활동진행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흘러가 아무리 자율적인 주도활동이라 해도 

개입을 하거나 도에서 주최를 해서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좋게 

말해서 자율 나쁘게 말해서 방치하는 느낌입니다. 12월 20일 

남해군에서 한다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쉽다.

회의사진



모임지기 노민호

 

(서명)


